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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A (60****-2),  요양보호사

검       사 박광현(기소), 서다빛(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예일법조 담당변호사 최○무, 최○원

판 결 선 고 2026. 6. 30.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울산**CA○○과○림 소속 간병인으로서 2024. 11. 22.경부터 2025. 12. 

3.경까지 울산 북구에 있는 시○*병원 6**호실에서 뇌출혈로 입원·재활치료중인 피해

자 김○천(남, 81세)을 간병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11. 29. 07:52경 피해자의 재활치료를 위해 피해자를 침대에서 휠체

어로 옮겨 태운 뒤 안전벨트를 묶어 병실 맞은편 휴게실로 옮겨 놓았다.

  피해자는 고령이고, 당시 뇌출혈 이후 동반된 인지기능장애(중증치매에 해당) 및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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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애로 24시간 지속적인 간병을 요하는 상태로 혼자서는 거동할 수 없는 등 일상생

활이 어렵고, 인지 능력이 떨어져 돌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평소 휠체어에 있

는 안전벨트를 채워 놓으면 피해자 스스로 안전벨트를 풀고 몸을 앞·뒤로 움직이려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혼자 휠체어에 앉혀 두는 경우 낙상의 위험이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사전에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휠체어에서 일어나지 못하

도록 주변 간호사나 다른 간병인에게 도움을 청하여 피해자의 행태를 주의 깊게 살펴 

낙상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휠체어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약 5

분 10초 동안 휴게실에 혼자 둔 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스스로 안전벨

트를 풀고 휠체어에서 일어나 맞은편 병실로 걸어오다 바닥에 그대로 넘어지게 하였

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일수 미상의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김○영의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서(고발인 제출 영상 및 음성녹음 첨부, 시간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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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인지기능장애 등이 있는 피해자를 혼자 둔 피고인의 과실이 작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YW**를 통해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및 벌금

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여기에 상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